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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국대총동창회가주최하는2013년동국미술대전이

11월 6~12일인사동아라아트센터에서열린다. 동국대

동창회관 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미

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국대 교수 9명

과동문작가105명등모두114명의작품이전시된다.

이번 전시에서는 연꽃을 소재로 한 김창균의‘심연’,

손연칠의석가모니불좌상, 고승희의‘내가너인지네가

나인지’, 권지은의‘Offering to you’등의작품을만날

수있다. 

동국대 총동창회는“이번 전시회는 동국대 미술학부

의불교미술작품과한국화, 서양화, 조소등각미술장

르에서 독창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

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(02)733-

198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혜숙기자

동국대 총동창회‘2013년 동국미술대전’

11월 16일부터 총 114점 전시

국립경주박물관(관장이영훈)은사리공

양석상등경주금장대출토품3점을상설

작품으로전시한다. 이들작품은10월 29

일부터미술관 1층불교미술I실에서새롭

게선보인다. 

경주 서천가의 석장동 금장대(金丈臺)

에서 1980년에 수습된, 이른바 사리공양

석상 1점은 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상설

전과 특별전에 출품된 바 있다. 그 뒤

2011년에계림문화재연구원이실시한금

장대 발굴조사 당시, 인물상이 새겨진 또

다른 석상 1점과 거북무늬석상 1점이 조

선시대건물터의주춧돌자리에서출토되

었다.  

경주박물관은“이번 전시에서는 2011

년금장대에서새로나온석상2점을일반

에최초로공개한다. 뿐만아니라, 기존에

알려진경주박물관소장품 1점을함께선

보이는첫번째자리로그의의를찾을수

있다”고설명한다.   

인물상이새겨진석상2점은정면에새

겨진 조각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. 화면

가운데에는 탁자 위에 뚜껑 덮인 그릇이

놓여있고, 그주변으로상반신이사람형

상을 한 상상의 새인 가릉빈가(迦陵頻伽)

와함께, 그릇을향해합장하는하늘의천

인(天人) 10명의 모습이 좌우대칭으로 묘

사되어있다. 이장면의주제는, 대개가운

데에 놓인 그릇을 불사리기(佛舍利器)로

보아 사리를 공양하는 모습으로 알려져

있다. 그러나이그릇을향로(香爐)로간주

하여향로공양장면으로추정하는견해도

있다.  

거북무늬석상은 아직까지 비슷한 예가

발견되지않은독특한형상이어서주목된

다. 물결(또는구름) 위에고개를한쪽으로

돌린거북이를입체감있게새겼다. 

이번에 소개하는 3점의 석상은 통일신

라 8~9세기 부조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

는 작품이기도 하다. 경주박물관은“사리

공양석상의 경우 현재 거의 전하지 않는

통일신라 회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희

귀한 자료”라고 설명했다. (054)740-

7535 정혜숙기자

경주박물관, 사리공양석상공개

10월 29일부터 불교미술실서

“불교라는 종교에

무지했던 제가〈능엄

경〉이라는 수승한 경

전을 공연으로 만들

고자 했던 것은 정말

큰 도전이었습니다.

성균소극장 이철진

대표님의 제안에 선

뜻 해보겠다고 대답

을했죠. 하지만이작품은저에게있어너

무나큰산이었고또그래서너무나매력적

인과정이었어요.”

〈능엄경〉을 무용으로 풀어낸 마묵무용

단윤민석감독의‘아난아,아난아’가11월

13일~19일 대학로 꿈꾸는 공작소와 11월

22일~24일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각각

공연된다. 

〈능엄경〉은〈금강경〉·〈원각경〉·〈대승

기신론(大乘起信論)〉과 함께 강원의 사교

과(四敎科) 과목으로 채택되어 왔다. 시공

간 사이의 깨달음을 춤으로 보여준‘바르

도’를 작품으로 풀어낸 윤 감독은 이번 작

품에서〈능엄경〉의 판타지와 스토리를 토

대로인간적구애중심의삶과존재에대한

포괄적이면서도 분분한 심연을 추상적으

로풀어냈다.

윤민석감독은“〈능엄경〉속에는스토리

라인과판타지가매우풍부해요. 아난이창

녀의주술에빠져파계할위기에서구원을

얻는장면에서내용이시작되죠. 이후부처

님과의 대화를 통해 7도 윤회, 50변마장

등시공을초월하는판타지를만나게됩니

다.”

이장엄한장면을몸짓으로풀어내기위

해고심에고심을거듭했다고윤민석감독

은말한다. “작업의첫단계로능엄경을찾

아 읽고 또 읽었어요. 하지만 읽으면 읽을

수록이해가되는것이아니라오히려머릿

속은더복잡해지기만했어요. 불교라는종

교에무지했던저였기에더욱더어려웠지

만 읽으면 읽을수록 알 수 없는 매력을 느

끼는경이또한〈능엄경〉입니다.”

40대가 접어들면서 흥행 위주의 작품에

서벗어나삶의의미를찾고싶었다는윤민

석감독은 이렇게〈능엄경〉을통해 불교라

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었다. “대원사

주지석문스님의자문을구해공부를했어

요. 〈능엄경〉은밝은깨달음을깨우치기위

한방법들을말씀하셨어요. 혼자서속상했

던일들도〈능엄경〉을읽으면풀렸어요. 그

렇게경을통해마음의원리를공부하고수

행이라는것이무엇인지를알게됐죠.”

석문스님의입재하에단원들과함께매

달3천배를올렸다는윤감독은이를통해

왜절수행을해야하는지깨달았다고한다.

“오래전부터 같이 작업을 했던 친구들이

라단원들도거부감없이함께3천배를할

수있었어요. 3천배, 물론힘들죠. 2천배가

넘어가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마음에 갈등

이 일어요. 절을 하면서 육체를 인식하게

되고 이 육체가 저의 업을 쌓는 매개체가

되고 있다는 것이 확 와닿았어요. 이렇게

고비를넘기면마음의갈등이멈추고다시

평정심을 찾죠. 그렇게 3천배가 마무리되

면 그것이 곧 선의 세계임을 깨닫게 되었

습니다.”

“이제 남은 선택은 무식함을 드러내는

방법밖에 없다”고 말하는 윤 감독. 그만큼

불교에갓입문한그가〈능엄경〉을몸짓언

어로 풀어내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웠다는

말이다. 하지만그의새로운도전은불교계

에서도 무용계에서도 환영받을 만하다.

〈능엄경〉중심으로 불교공부를 하고 있다

는윤감독은앞으로도춤과불교수행을병

행해나갈것이다.

“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바람과

〈능엄경〉공부는 같은 방향인 거 같아요.

그래서 앞으로도〈능엄경〉을 연속적으로

작업을하고싶어요. 능엄경을계속공부해

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어 이를

춤으로만들어내고싶습니다.”

한편, 윤민석 감독은 한성대 무용학과를

나와파리8대학공연예술대학무용학과를

수료했으며 경기대 국제문화대학원 무용

극전공무용학석사를받았다. 서울예대겸

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대와 숙명

여대에 출강중이다. 공연으로는 육완순 현

대무용 50년 페스티벌‘나비(butterfly)’

안무, 성균소극장화요상설공연‘하얀코끼

리’등다수가있다. (02)747-5035

정혜숙기자 bwjhs@hyunbul.com

중요무형재 118호 불화장 이수자 회원

들의 불화를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

전시가열린다. 제 3회돌샘불화작품전이

11월23일까지통도사성보박물관기획전

시실에서열린다. 

故석정스님이이름을붙여준돌샘회는

통도사 성보박물관 불화반에서 이수한 회

원들로구성된단체로격년제로전시를열

고 있다. 이번 전시에서는 각해월의 괘불,

권영수의 아미타삼존 등 다양하게 불화를

감상할수있다. 

돌샘회 회장 이순자씨는“불화 조성은

한순간에 전광석처럼 표현되는 것이 아니

라 지극한 삼매의 인내가 따라야 하는 일

이다. 물방울이 바위를 패이게 하듯 구도

자의수행처럼끝없이닦아야과정을불화

그리기 조성에 열정을 태우고 있다”고 설

명한다.

찬조 작품도 화려하다. 수안 스님의‘반

야심경전각’, 송천 스님의‘동진보살’, 전

연호 씨의‘보현보살’, 정병국 씨의‘관음

보살’, 하경진 씨의‘석가모니원불탱’, 조

해종씨의‘석가모니후불탱’, 오기웅씨의

‘십이지신’, 이승규씨의‘관음보살’이출

품된다. 한편,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불화

전문 박물관으로, 불화반은 1999년부터

이어져 오고 있으며 석정 스님의 이수자

가 60명 넘게 배출되었다. (055) 382-

1001   정혜숙기자

“〈능엄경〉춤으로풀며불교에푹빠졌어요”
마묵무용단‘아난아,아난아’11월 13일부터 성균소극장서

구도자의 정신 불화로 꽃피우다

권영수의‘아미타삼존’

고승희의‘내가 너인지 네가 나
인지’

〈능엄경〉공부하며불법공부시작

단원들과3천배하며안무구상

“앞으로시리즈로작품만들터”

한해를마무리하는11월, 소중한사람

들과 함께 하는 콘서트가 마련된다. 부

산BBS에서는창사18주년기념으로소

중한사람들과함께하는BBS 마인드힐

링콘서트‘고맙습니다’를마련한다. 

11월8일오후7시부산시민회관특설

무대에서 2시간 동안 무료로 펼쳐지는

이번 콘서트에는‘멀어져간 사람아’의

박상민, ‘Tears'의 소찬휘, ‘나 같은건

없는건 가요’의 추가열, 크로스오버 아

티스트비뮤티, 현대불교음악가야운등

이출연한다. 관람료는무료

박경수부산지사장

윤민석감독

BBS 마인드 힐링

콘서트‘고맙습니다’
불화장 이수자 회원 불자 한자리에

<능엄경>을 무용으로 풀어낸 윤민석 감독의‘아난아,아난아’가 11월 13일~19일
대학로꿈꾸는공작소와11월22일~24일대학로성균소극장에서각각공연된다.

경주박물관이불교미술실을새단장했다. 사진왼쪽은사리공양석상과오른쪽은거북무늬석상. 

상호인쇄

䤎100부 180,000원
䤎규격 : 30㎝×63㎝★국판3절
䤎매수 : 13장
䤎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.

䤎100부 180,000원
䤎규격 : 26㎝×19㎝
䤎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

䤎한지달력
200부이상@

䤎200부이상@1,000원
䤎규격 : 25.8㎝×26.5㎝

䤎탁상달력
200부
이상@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1,500 원

䤎12절(소)달력
3,000부이상@

2,000부이상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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䤎규격:9.5㎝×13.4㎝ 䤎매수:18장

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650 원
䤎수첩달력 200부이상

䤎2000부@400원䤎100부@600원
䤎규격:8.9㎝×9.5㎝ 䤎매수:16장

䤎미니달력 200부이상
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 원

www.buddhashopping.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-2

TEL.(051)515-2988, 555-1087, 508-9377~8 FAX.(051)508-0101
인터넷전화.070-7425-0518  H.P 011-554-2988 

동진기획·붓다쇼핑
☎(051)515-8888

since1973

2014년 불교달력 특별가격

@

@

50자루이상@22110000원
정가 33000000원

제브라붓펜 3호 입하!!


